
다사다난했던2024년한해가지나갔다.경기침체,의료대란그리고헌정사상세번째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등의대형이슈들이끊이지않은한해였다.광주는5 18민주화운동의아픈역사가있는민주화의성지이다.

지난3일윤석열대통령의계엄령선포로무장한계엄군이국회로진입하는모습을지켜본광주시민들은80년5월이후44년만에되살아난계엄의악몽속에충격을받은채뜬눈으로밤을지새웠다.다가오는2025년을

사년(乙巳年)새해에는국가안정과경제회복이이루어지고국민이편안한날이이어지길기원한다.제8차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참가한시민들이지난28일동구5 18민주광장에서윤대통령탄핵구호를외치고있는

가운데차량들이궤적을그리며금남로일대를주행하고있다. 나건호기자

6 2024년 12월31일 화요일송년키워드-국민마음반영한 가

현정부대통령에대한국민마음반영한단어 가
전남일보선정2024년키워드

12월13일본보1면제목 가 전국민호응

가부의 가 가라(GO)의 가 중의적의미

尹대통령의각종실책에대한국민적평가

2024년12월13일1면<대한민국을지키는데필요한한글자 가 >지면을활용해게시물을올린지역중앙정치

인들.왼쪽부터강기정광주시장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박홍근국회의원. 정성현기자

한해의 키워드라고하면 1년간계속회자됐던단

어를지칭하는것이보통이다.

예를들어지난2023년을마무리하면서본보가제시

했던키워드는 챗GPT 였다. AI의일상화가챗GPT

를통해본격화되기시작했기때문이다.올해는그방

향이좀달라졌다.

1년내내회자된단어는아니었다.하지만국민속내

를보면대다수에게늘존재했던단어바로 가다.

이 단어가 2024년을 관통하는 단어로 선정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

소추안에앞서 13일전남일보 1면에중요하게다뤄졌

기때문이다. 1면제목은 <대한민국을지키는데필요

한한글자 가 >였다.

여기서의 가는옳고그름의뜻을지닌한자어가부

(可否)에서가다. 탄핵소추안에국회의원들이찬성을

표명할때쓰는것으로한글로 가라고명시하거나한

문으로 可라고쓰면된다.그렇다면단하루만통용될

이단어가왜올해를상징하는단어로선택됐을까. 이

단어에는국민들이1년내내현정권을바라보는시각

이고스란히담겨있기때문이다. 13일자본보 1면지

면은 곧바로인터넷을통해 전국으로 급속히 퍼졌다.

소셜미디어(SNS)가가장빨랐다.

강기정광주시장은자신의 SNS에 투표해주세요

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본보 1면을 첨부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대표도같은날같은지면을통해동료국

회의원의투표를독려했다. 이날조국전대표의게시

물에는좋아요950개 공유46회등의호응이있었다.

실제로이날발행된지면은인스타그램페이스북등

에서이미지화돼폭발적인화제를이끌었다. X(구트

위터)에게시된콘텐츠는 22일기준 75만조회수 2만

리트윗 등을 기록했다. 인스타그램에는 본보 지면을

활용한변형콘텐츠물이게시되기도했다.에펨코리아

여성시대등유수커뮤니티에게재된글에는 전남일

보참한결같은언론 전남일보라더멋있다 좋아빠

르게가 이종이신문을굿즈로소유하고싶다 등의

호응이잇따랐다.

X에1면을게시한이유리씨는 이게바로호남의기

개다. 5 18의정신이깃들어있다.저널리즘을정말사

랑하는 순간이라며 택시운전사를 본 이들이라면 신

문이가지는힘을알것이다.내란이후수많은예술이

탄생한게슬프다.이날지면너무탐난다고밝혔다.

광주에거주하는간호사김세원씨는 인스타그램에

서전남일보1면을보고 일냈다는생각을했다. 지역

민으로서정말뿌듯했다고했다.

신수정광주시의회의장은 탄핵직전국민적분노가

극에달했던상황에서나온전남일보1면을보고 역시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며 시의원이자 한 시민으로서

뿌듯함을느꼈다고말했다.

단순히투표의사표현 가의의미도곧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박홍근(서울중랑구을) 의원은본보지

면을활용한색다른콘텐츠를만들어홍보했다. 박의

원의 게시물에는 대한민국 위해 가! 민주주의 위해

가! 국민의힘모두가! 윤석열은감옥가! 등풍자섞

인글귀가담겼다.여기서의 가는 가라는뜻의명령

의의미를지녔다. 그리고이는집회의피켓에도등장

했다.

국민들은이탄핵안투표를통해윤대통령에게 대

통령자리에서그만나가라고해석하고이를반긴것

이다.

지난1년간윤대통령이잘해왔다면과연이런분위

기가조성됐을까. 국민들은이미윤대통령에대해실

망을넘어포기에가까운상태였다. 국민들은윤대통

령의집권기간인3년동안△법률안거부권남용△채

해병사망사건수사외압및은폐시도△세관마약수

사외압△국민의힘당무개입△공천개입△명태균

게이트 관련대선 여론조사 조작△김건희씨의 도이

치모터스주가조작및명품백수수△서울-양평고속

도로노선변경특혜△대통령집무실관저신축비리

△대일굴종외교△방송장악등각종논란에시달려

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지난 3일 국가 내란인 불법

계엄까지선포했다. 이는 참고 있던 국민들에게는 선

을넘은행위였고강한분노가표출됐다.이모든것이

압축된글자가바로 가였던셈이다.

이제새해가밝아온다. 2025년에는많은것들이바

뀔가능성이높다. 아니바뀌어야한다고다수의국민

들이목소리를높이고있다. 지금국민들은윤대통령

과현정권을향해오직한마디로말하고있다. 가!

노병하정성현기자


